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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경제․투자정보 2009. 7. 24

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 

멕시코 경제 동향 (2009.7월)

I. 주요 지표 현황

□ 총 고정투자 감소세 지속

 ◦ 금년 4월 멕시코 총 고정투자는 전년동월대비 17.8%가 감소했으며, 

계절요인을 제거한 전월대비로는 1.99%가 감소, 한편 올해 1월부터 4

월까지 누적 투자증감률은 전년동기간대비 -10.1%를 기록

 ◦ 세부적으로는 설비투자가 30.2%(수입 -31.1%, 내수 -27.5%), 건설투자가 

8.5% 각각 감소

[그림1] 3개월 평균 투자별 증감률 추이

(전년동기대비 3개월 평균 증감률) 

설 비 투 자
건 섩 투 자
총고정투자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: 멕시코 통계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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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광업을 제외한 전 업종 산업생산 감소

 ◦ 5월중 멕시코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1.6%가 감소했는데 이중 제

조업이 -16.3%로 감소율이 가장 높았고, 이어 건설업 -9.5%, 전기가스

수도업 -2.1%를 기록

 ◦ 그러나 광업은 비석유광업의 호조로 0.3%가 증가, 한편, 계절요인을 

제거한 전월대비 증감률은 -2.2%

[그림2] 멕시코 산업생산 변화 추이

(전년동기대비 3개월 평균 증감률) 

                      자료 : 멕시코 통계청

□ 금리위원회 기준금리 4.5%로 결정

 ◦ 멕시코 중앙은행 금리위원회가 지난주 금요일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한 4.5%

로 결정, 이에 따라 금리는 2003. 7. 31 이후(4.14%) 최저 수준을 기록

 ◦ 금리위원회는 하반기 중 경기회복이 예상되나 아직은 바닥권에서 머물

고 있고, 인플레이션도 연말 기준 약 4% 수준으로 낮게 전망되면서 

물가상승 압력도 낮아 금리 인하를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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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올해 상반기까지 일자리 269천 개 줄어

 ◦ 멕시코사회복지공단(IMSS)에 따르면 최근 12개월 중 전기대비 596,000

개의 일자리가 감소(-4.1%)했으며, 올 상반기 중에는 269,000개의 일자

리가 감소

 ◦ 그러나 6월말 현재 공단에 등록된 정규직 및 임시직 등 도시근

로자수는  13,793,761명으로 전기대비 19,243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

나 경기 회복의 기미를 보임

[그림3] 멕시코 사회복지공단 등록 근로자수 추이

(단위 : 백만 명)

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: 멕시코사회복지공단(IMSS)

□ 멕시코 외환보유고 감소세 지속

 ◦ 7월 10일자 현재 멕시코 외환보유고는 전주대비 426백만 달러가 감소

한 73,699백만 달러이며, 전년말대비로는 11,742백만 달러가 감소

 ◦ 이는 중앙은행의 189백만 달러 구매 및 시중은행 앞 입찰방식 500백

만 달러 매각에 따른 감소요인에 기인, 한편 운영 수입 등에 의해 

263백만 달러가 증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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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4] 연도별 외환보유고 추이

     (단위 : 십억 달러)

* 2009년은 7월 10일 현재 기준               자료 : 멕시코 중앙은행

□ 금리 하락세 진행중

 ◦ 7월 14일자 현재 멕시코 기준금리는 28일물, 91일물 및 175일물 별로

전주대비 각각 10bp, 13bp 및 10bp 하락한 4.55%, 4.59% 및 4.70%를 기록

 ◦ 한편, 30년 만기 채권 시세는 전주대비 4bp 오른 9.08%에 거래되었으며 

5년만기 채권시세는 변동이 없음

[그림5] 연도별 주별 기준금리 동향 (CETES 28일물 기준)

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%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(週)          자료 : 멕시코 중앙은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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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멕시코 증시 급등

 ◦ 7월 17일 멕시코 증시는 글로벌 증시 상승과 연동하여 전주대비 8.82% 

급등한 25,741.96 기록. 이에 따라 연초대비 상승률은 페소화 기준으로 

15.02%, 달러화 기준으로는 18.83%가 상승

[그림6] 멕시코 주식시장 동향

                (단위 : 포인트) 

                   자료 : 멕시코 증권업협회

□ 페소화 환율 하락 반전

 ◦ 7월 17일자 현재 페소화의 대미 달러 환율은 전주대비 31.57센타보 내려 

13.3895 페소를 기록했으며, 금년 현재까지의 누적평균 환율은 연초대비 

44.30센타보 상승한 달러당 13.8057페소를 기록

[그림7] 페소화 대미 달러 환율 동향(2007~2009)

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페소/USD)

                  자료 : 멕시코 중앙은행

달
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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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멕시코산 원유 수출가 재상승 

 ◦ 7월 10일자 멕시코산 원유의 수출가격은 전주대비 8.96% 오른 배럴당 

60.55달러로 지난주에 이어 상승세 지속. 동 수출가격은 연초대비로는 

76.94%가 상승했고, 동 일자 현재까지의 금년 평균가는 48.53달러를 기록

 ◦ 한편, 서부텍사스중질유 및 북해산브렌트유도 각각 6.13% 및 8.03% 

상승 59.89달러 및 60.52달러에 거래

[그림8] 원유수출가격동향(배럴당 가격)

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: PEMEX

□ 멕시코 국가위험도 큰 폭 내려

 ◦ 7월 17일 멕시코에 대한 JP Morgan의 개도국 위험지수(EMBI+)는 전주대비 

62bp 내려 212bp를 기록, 아르헨티나와 브라질도 1,037bp 및 350bp으로 

각각 86bp 및 53bp 하락

[그림9] 멕시코 국가위험도지수(EMBI+)

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basis point)

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: JP Morgan



- 7 -

II. 기관별 경제관련 전망

□ Banco IXE, 멕시코 경제 위기 바닥 진행중

 

 ◦ IXE은행은 4월중 멕시코 총 고정투자가 전년동월대비 17.75% 감소했는바, 

이는 당초 IXE측의 예상(11.1%)보다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. 그러나 

IXE는 시장 예상(18.6%)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언급

 ◦ 또한 4월은 부활절 연휴로 인한 가동률 감소 요인을 감안하면 3월달 

보다는 덜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멕시코 경기가 바닥에 

근접해 있다고 설명

□ BANAMEX, 수출이 경기 부양의 시작점

 ◦ BANMEX은행은 최근 수출 실적 증가와 멕시코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

살아나고 있어 수출에서 멕시코 경제 회생의 기미가 보인다고 언급

 ◦ 이에 대한 근거로 현재 자동차 및 전기·전자제품의 수출이 호조세를 

보이고 있고 1월부터 5월까지 제조업 부문 대 미국 수출이 전년대비 

11%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실적도 0.5% 상승한 사실을 제시

 ◦ 아울러 환율 상승에 따른 멕시코산 제품의 시장성이 높아지면서 수

출경쟁력이 살아나고 있어 수출로 인해 동국 경제 위기의 충격이 완화

되고 있고 경기 회복의 언급

 ◦ 한편, 동 은행은 멕시코의 거시경제, 대외계정 인플레이션 등 경기 회복 

불안 요인으로 지적

□ IMF, 멕시코 2010년 3%대 성장 예상

 ◦ IMF는 2010년 멕시코 경제성장률을 3%로 예상. Miguel Savastano 

서반구국 차장은 경제 위기가 진행중인 멕시코가 글로벌 경제위기와 신

종인플루엔자의 “희생양”이라고 표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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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◦ 그는 멕시코 정부의 경제위기 대처능력, 금융 상황 등은 매우 긍정적이고 

절대적으로 실망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전하며, 2010년에는 3%대의 

경제성장이 예상된다고 언급 

 ◦ Savastano 차장은 멕시코가 2013년쯤이면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이 가능

하지만 이 모든 것이 미국의 경제 성장에 달려있다고 언급하는 한편, 

정부가 세입기반을 확대하고 효율성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

< 멕시코시티 사무소 제공 >


